
 

소속감을 찾아서: 한인교회 네트워크의 사역 

  

 세대간의 차이가 크고 문화적 네러티브가 잘못 이해될 때 어떻게 교회는 소속감을 증진할 수 

있을까요? 필라델피아 노회 속한 한인교회 교우들은  청소년과 성인들이 자신들의 이야기를 나누고, 

진솔한 질문을 묻고, 자신의 교회와 각각의 이웃속에서 소속됨이 무엇을 의미하는 지 탐구해 

보도록  연합으로 대화의 장을 마련해왔습니다.  1세, 1.5세, 2세로 구성된 한인들로 이루어진 회중들의 

네트워크에게 이와 같은 상호나눔은 공동체 형성에 있어 중추적입니다.  김병일  목사는 “정체성은 

아주 중요합니다. 우리는 생각이 다르고, 세대가 다르며, 언어가 다르지만, 우리는 그리스도의 한 

몸입니다”라고 말합니다. 

           

 한인들의 독특한 세대간 복잡성을 인식하여, 한인교회와 필라노회는 최근에 이지은 목사를 

한인교회들의 교육과 전도를 담당하는 목사로 안수했습니다. 한인교회들과 함께 일하는 첫번째 

여성목회자인 이목사의 교회는 부모, 조부모, 자녀들이 함께  성인으로서 이민의 경험, 청소년으로서의 

동화의 경험, 특별히 기독교인으로서 코리안 어메리칸이 무엇을 의미하는 지에 대한 탐구의 경험을 

나눌 귀한 기회를 가졌습니다.  결국 모두가 포함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라는 공통성을 발견합니다. 

“우리 모두가 소속감을 찾고 있고 우리 자신의 문화와 언어를 넘어 갑니다. 그리고 이로인해 우리 



모두가 중요한 대화와 어려운 대화를 가질 수 있는 공통적 근거가 창조되는데, 이는 우리가 모두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이해하기 때문입니다.”라고 이목사는 말합니다.   

  

참여자들이 기꺼이 이런 용기있는 대화를 나누었는데,  많은 사람들에게 처음 있는 경험이었습니다.. 

한인 교우들은 겸손하게 경험하지 못해 본 물속으로 들어갔고,  복음이 진실로 그들의 시간과 장소에 

그리고 모든 세대에게 진정으로 들려지기 위해서는, 모두가 그리스도의 몸에 속한 지체로서 그리고 

다가올 하나님의 나라를 침노하는 참여자로서 꿈을꾸고, 나누고,  말할 수 있는 있는 공간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인식했습니다..  이 목사는 “우리가 어떻게 각각 어떤 배경으로 부터 오는 지를 이해하려고 

노력합니까?  1세대가 자신들이 이런 이해를 온전히 가지지 못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자체가 

패러다임의 변화입니다.  한인 전통속에서 부모는 모든 대답을 가지고 있어야만하고, 모든 것을 보기 

좋게 갖추고 있어야만 한다고 느낍니다..  그러나 그들은 실제로는 그렇지 않고 모든 것이 엉크러져 

있고 복잡하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부모세대가 이런 것에 대해 말하고 표현할 수 있는 통로를 

가진다는 자체만으로도 대단히 중요합니다.”라고 이목사는 말합니다.   

  

많은 한인교우들이 교회를  자신들이 타자가 되고 지배문화로 부터 소외되는 세상으로 부터 벗어난 

안전한 피난처라고 생각하는데,  그들 중 많은 사람들이 장로교인이며 필라델피아 노회의 지체라는 게 

무슨 의미인가에 대한 시야를 넓혀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한인” 이라는 규정된 것을 통해 주로 

알려지기 보다는, 번성하고, 왕성하고 활동적인 존재로 알려지기를 더욱 갈망합니다.  “과거에는 

벽들이 우리를 보호한다고 생각하며 벽을 지키기에 바빴습니다.  제 생각에는 한인 교회들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커다란 몸의 일부분으로 부르셨습니다. 솔직히 그것은 

우리에게 새로운 영역입니다. 왜냐하면 과거에는 우리가 어떻게 관계를 맺는 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모르는 것에 대한 두려움과 완전히 다르다는 느낌이 있기에, 우리가 그렇게 다르다고 느끼면서도  더 

큰 몸과 관계를 맺으려 노력하는 시도는 거의 긴장되는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라고 이목사는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또한 우리가 속해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노회를 통해 더 커다란 

그리스도의 몸과 관계를 맺을 필요가 있다는 것을 인식하기 시작했습니다.”고 이목사는 말합니다.  

.  

표용과 관게의 정신으로 인해 이 중요한 회중들이 그리스도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의 복음을 가지고 

이웃을 향해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교회내가 아니라 교회 밖을 보기 위해 우리의 마음을 바꾸고 

시각을 바꿀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거리로 나가 우리의 이야기를 나눌 필요가 

있습니다.”라고 김병일 목사는 제안합니다.   이런 목회적 언어는 한인교회들이 받아들인  활성화되고 

통전적인 사역 방식을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한인교우들은 자신들의 증인의 사명이 고립되지 않고 더 

넓고 교류적이되도록 하며,  또한 자신들이 알고 있는 것을 넘어 하나님의 은혜로운 영이 제시하신 

신비속으로 들어가려는 시도로서,  세대간, 교회간, 지역간의 경계를 넘어서 그들의 소명을 

확장시켰습니다.  우리가운데 있는 신실한 한인 회중들의 사역과 증인의 사명이, 우리 노회의 교회들이 

세대를 교통하는 소명감을 탐구하는데 있어 도전정신과 용기를 가지고 새롭게 나아가도록 촉진하는 

동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이웃을  향한 우리의 사랑으로 인해,  모두가 그리스도의 몸에 속한 

귀중한 구성원이라고 선포할 수 있기 바랍니다.   

 

 


